




















 



 1 

�Î�ĎĐ³ÿ	 
 
CcFB`JMĢ#�P?d;K<feS_E]N[feQf_YGfeR`

H\	 
ITJMĢ#�I^ZLceLfXeD>f_S@eQbaM=eIcUfe

NcW	 
Ň�u×#�6¡½�7�Ê¼)³ń	ň 
�uĤÄĠĎĐÝāę�³ÿ� 
 
ć&6h¢'ö¿
��.� 
 
�)3�'ø*Ĉ
���6É�l¥ŇĲ¥ň*çč�Ň_fEAfaň$Ľ

Ņ©'�
"�Øm)|�&Ļ.5$ēĕ)|�&Ļ.5$$2'� "�4

7���)Él¥*�àİ&6è97$
���)èĩ'!
")hÇ'��

5'& �)#�6� 
 
.��)É�|�&6ćĝĊ�ēĕ�
l¥)�Á:��"�àİ&6ĎĐÝ

āę)Ě:3�ĝ��rė2.���)Ċ¶'36½û�&
ú)ÎĪ:Á!

2)#�6$
��$:ěÑ147�� 
�ĝĊ�ēĕ� ĚàĎĐÝāę�É� äěrėïú� Ň¬g�đ�ň� 
 
�6$�u)
�Á)��'3 "�D[f`SM_¥ĄŇč�­¥Ąň�ć

ĝĊ�ēĕ'��¦(����ë�Ň�p)ÙĪ�Ĝı��Ąň)ĥ���ĎĐ

Ýāę)àİ&6Ě:£ī��
$Í0&4+�%)3�' ,-�#�8�

��� 
 
�)3�'�97"�ćĝĊ�ēĕ*D[f`SM_¥Ą'��þ��� 
�D[f`SM_3�àİ&6ĎĐÝāę)Ě:£ī��
$Í0�ë���

*ĥ#2��)3�'3�ěÑ16-�#�6�!.5�rė2.���)Ċ

¶'36½û�&
ú)ÎĪ:Á!2)#�6$
��$:�Õ��vj)�

�ěÑ1&�7+&4&
� 
�č��� 
 
åĪî&��Ňďň*ú#�6� 
ú*åĪî&��Ňďň#�6� 
åĪî&��Ňďň*
åĪî&��Ňďň)�ú$�)2)#*&
� 



 2 


åĪî&��Ňďň)�ú2åĪî&��Ňďň$�)2)#*&
� 
�ďkíú� úkíď� ď�Èú� ú�Èď� 
 
�Ó'�»�xêŇ�ň�ħ�xêŇ¹ň�º´xê$®½�ŇĚňeġħxêŇħň

2ú#�6� 
��¹Ěħs±�È� 
 
D[f`SM_3��)3�'��-")èĩ*ú#�6��&9�æ²Ňðň

$
�2)�&��é��$
��$2&��â��$
��$2&��Ú7

"
6�$2&��Ú7�4ļ7"
6$
��$2&��á6$
��$2

&����6$
��$2&
)#�6� 
�č��� ÈĦÜúð� kékâ� k�kÞ� k�ká� 
 
D[f`SM_3��7Å'�ú'�
"*�åĪî&��Ňďň�&��»

�xêŇ�ň�&��ħ�xêŇ¹ň�&��º´xê$®½�ŇĚň�&��

ġħxêŇħň2&
� 
�ÈÅún� ãď� ã�¹Ěħ� 
 
ò2&��Ć2&��ņ2&��Č2&���4�2&��³2&�� 
åĪî&��2&��Ŀ2&��Ń52&���2&��Ğ7476¤ĩ2&

��Ň³)¤ĩ$&6ňèĩ2&
� 
�ãòĆņČĬº� ãď�Ń�ĞÜ� 
 
ò)ŀ�Ňòìň�4ºħ)ŀ�Ňºìň'ċ6.#��4'ľ»Ĝîºħ)

ŀ�Ňºħìň'ċ6.#
)�-"�2&
� 
�ãòì� oċãºħì� 
 
ãÆ2&��ãÆ�¨�6�$2&
��735�ĂÖ2&��ĂÖ�¨�6

�$'ċ6.#
)�-"�2&
� 
�ããÆ� sããÆ¨� oċãĂÖ� sãĂÖ¨� 
 
�Ó'�đ�/2�đ�/)�2�đ�/)Ôâ2�đ�/)Ôâ'ċ6Į2

&
�Ê¼2&��
Ð:�°6�$2&��°&
$
��$2&
� 
�ãđĻâĮ� ãÊsã°� 
 
D[f`SM_3���#
¸5$
�Ð:�°6�$�&
�1�ēĕ��



 3 

*ĎĐÝāę:À5%�8'�"w�6)#�5�³'*ĺ5�&
�1�·

72&
�ģ �ă�ŇŁ{ň:¡�'ļ7"�ßÒ'ċ6)#�6� 
�vã¾°Å� ēÃĕ�� yĎĐÝāę�Å 
³ãĀô� ãĀôÅ� ãÌ·µ� İļg�Ł{�¹� ùüßÒ� 
 
hl'�9��-")uķ��2.��ĎĐÝāę:À5%�8$�"�ãi

)¡�&6¸5ŇãiÕýĜň:į½�"uķ$&47�)#�6� 
�hlĦu� yĎĐÝāę�Å� °Ķą�āhĖhēÃ� 
 
Å'�ĎĐÝāę)ñğ*��
&6Æó)ñğ#�5�ãi)ñğ#�5�

ãØ:�ý'�6ñğ#�5��-")đ:3�ĳ16ñğ#�6�
�7*�

}5#*&
)#�ñ£#�6$ó6-�#�6���#ĎĐÝāę)ñğ:

�)3�'Ĥ���&9�� 
�ÅóĎĐÝāę�� È�÷�� È�Æ�� Èãi�� Èãýý�� ĉĸg�

đ� ñ£kĘÅ� ĤĎĐÝāę��� �Ĥ�Ë� 
 
?Kfe?KfeQf_?KfeQf_Cc?KfeVfL<Fd;fOf 
Ě��Ě��¯ª'Ě��¯ª'Õ��Ě���$5:½§�3 
�Â«� Â«� ĎāÂ«� Ďā~Â«� ēÃ~ĒĠ� 
 
D[f`SM_3�|�&6ēĕ*��)3�'àİ&6ĎĐÝāę: ,-

�#�6��
ćĝĊ�ēĕ��)3�'þ�6$���)Él¥*hÇ�4û�

i� "�ćĝĊ�ēĕ:�
'Ĩ�47�� 
���ğ ����ğ ���ë�3��)ĭ5#�6��ë�3��)ĭ5

#�5�Û�õ��ĭ5'�àİ&6ĎĐÝāę:Ě�6-�#�6��Ï�

�2³�4Ĺ��7"
6�� 
l¥��)3�'ğ97�)#�D[f`SM_¥Ą�ćĝĊ�ēĕ�.95

'
��-")Ą��$�÷�t�Ķzā�qĵ�ŇłŃ�?cHad;ň&

%)lĴ)Ą���Ĺ��"�l¥)�ğĔ:Ĩ��)#�6� 
 
Translated by Maria Rinchen, revised 2011. 



1 

 

 

 

ŧབས་འųོ་སེམས་བŧེད། 

 
 

སངས་Źས་ཆོས་དང་ཚŀགས་řི་མཆོག་Ʈམས་ལ།   
།ǅང་ƍབ་བར་Ƥ་བདག་ནི་ŧབས་ǹ་མཆིས། 
།བདག་གིས་Ǒིན་སོགས་བűིས་པའི་ཚŀགས་Ʈམས་řིས། 
།འųོ་ལ་ཕན་ǀིར་སངས་Źས་Ƃབ་པར་ཤོག  
 

             

삼귀의(三歸依)와 발심 

 

불법승 삼보님께 

보리를 얻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공덕으로 

중생들을 위해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소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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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བཅམོ་Ʃན་འདས་མ་ཤེས་རབ་řི་ཕ་རལོ་Ƙ་ǀིན་པའི་Ɩིང་པོ་Ǭགས་ས།ོ  

 

지혜 반야바라밀의 핵심. 
 

 

성스러운 삼보께 절하옵니다. 

 

 한 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 때 박가범께서는 깊고 밝은 이라는 삼매에 들어 

계셨다. 또한 그 때 보리(菩提)를 향하는 큰마음을 갖추신 관자재보살께서는 

반야바라밀의 깊은 행을 관찰하시고,  오온(五蘊)조차도 자성이 없음을 명확히 보셨다. 

곧이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장로 사리불은 보리를 향한 큰마음을 갖추신 관자재보살께 

이렇게 여쭈었다.  "어떤 선남자와 선여자가 반야바라밀의 깊은 행을 닦길 원할 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보리를 향하는 큰마음을 갖추신 

관자재보살께서는 장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리자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의 깊은 행을 닦기를 원할 때, 그는 이렇게 명확히 알아야 한다. 오온조차도 

자성이 공(空)함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색(色)은 공이고, 공성은 색이다. 색 이외 

공성이 다르게 있지 않으며, 공성 이외 색도 다르게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수(受), 상(想), 

행(行), 식(識) 모두 공이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모든 법은 오직 공이다. 정의가 없다.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여읨도 없다. 줄어듦도 없고, 늘어남도 

없다.   사리자여! 이와 같이 공함에 색(色)이 없고 수(受)가 없으며, 상(想)이 없고, 

행(行)이 없으며, 식(識)이 없는 것이다.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혀가 없고, 

몸이 없고, 의식이 없다. 형상이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고, 맛이 없고, 촉감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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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대상이 없는 것이다.  안계안界부터 식계식界까지 없고, 의식의 계界까지도 없다. 

무지(無知)없고, 무지의 소멸이 없는데서 부터 늙음과 죽음 없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까지도 없다.  이와 같이 고(苦), 집(集), 멸(滅), 도(道)가 없다. 지혜가 없고, 얻음이 

없고, 얻지 못함이 없다.  사리자여, 이렇게 보살들은 얻음이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고 머물러, 마음에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전도됨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경열반에 든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 또한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위없는 

원만구족하신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의 만뜨라, 큰 밝음의 만뜨라, 

위없는 만뜨라, 동등하지 않은 것과 동등한 만뜨라, 일체의 고통을 완전히 멸하는 

만뜨라를 거짓 없음으로 진실로 알아야 한다.  

 

 그러한즉 반야바라밀의 진언은 이와 같다. 

तɮयथागतगेतपेारगतपेारसंगतबेोͬधèवाहा। 
།ཏ̈་̃་ཨĽ་ག་ཏེ་ག་ཏེ་ɧ་ར་ག་ཏེ་ɧ་ར་སཾ་ག་ཏེ་བ་ོདྷི་ај།  

떼야타 가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보디히 솧하 

 

사리자여, 보리를 향하는 큰마음 갖춘 보살은 이와 같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그 때 박가범께서 밝고 깊은 삼매에서 나와 보리를 향하는 큰마음 갖춘 관자재보살에게 

선재다. (좋다) 라고 칭찬하시고 말하셨다. 

 "선재선재라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네가 말한 바와 같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일체의 여래들 역시 뒤따라 기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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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범께서 이렇게 설하실 때 장로 사리불과 보리를 향한 큰마음을 갖춘 관자재보살 

마하살, 일체 세간의 천신, 사람, 아수라, 건달바 등이 크게 기뻐하며 박가범의 말씀에 

완전히 칭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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Źལ་Ǻས་ལག་ལེན་སོ་བƤན་མ་Ǭགས་སོ། 

깨달음을 향한 이의 37 수행법 

 
 

보호주이신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비록 제법의 오고 감이 없음을 보시지만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하시는 

최상의 스승과 보호주이신 관세음보살께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항상 공경히 귀의하나이다. 

 

모든 복덕과 행복의 근원이신 부처님들 

바른 법을 수행하는 데서 탄생하시고도 

또한 그 행할 바를 바르게 아는 것에 의지하오니 

이제 제가 보살의 수행에 대해 설하겠나이다. 

 

1 

얻기 어려운 유가구족(有暇具足)의 큰 배를 얻을 때 

자신과 타인을 윤회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밤낮으로 항상 산란함이 없이 

듣고 사유하고 명상함(聞思修)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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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척들을 향한 집착(貪愛)은 물처럼 일렁이고 

적을 향한 분노(嗔)는 불처럼 타오르니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잊게 하는  

무명의 고향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3 

나쁜 경계를 멀리하면 마음의 장애(煩惱)는  

점점 줄어들고 

산란함이 없으면 선업은 절로 늘어나고 

마음을 맑힘으로써 법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니 

적정처(寂靜處)에 의지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4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와도 헤어져야 하고 

애써 모은 재물도 끝내 남겨 두어야 하며 

몸이라는 숙소를 의식이라는 손님이 버리고 가나니 

이번 생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5 

어떤 이와 함께 하면 오히려 삼독(貪瞋痴)이 늘어나고 

듣고 사유하고 명상(聞思修)하는 행이 허물어지며 

아울러 자비심마저 사라지게 하는  

이러한 벗을 여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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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이에 의지하면 허물이 점점 줄어들고 

달이 차 오르듯 덕성은 늘어나니 

이러한 훌륭한 선지식을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7 

 자신 역시 윤회의 감옥에 매어있는  

세속의 신(神)들이 과연 누구를 보호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귀의하면 헛됨이 없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8  

견디기 힘든 악도(惡趣)의 고통들은  

모두 자신이 지은 악업의 결과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나니 

그러므로 목숨을 버려야 하더라도 

결코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9 

삼계(三界)의 행복은 풀잎 끝의 이슬 같이 

 한 순간 사라지는 것이니 

결코 변하지 않는 해탈의 경지를  

절실하게 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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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작이 없는 때부터 우리에게 자애로웠던 

어머니들이 고통 속에 빠지면  

자신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므로 무수한 유정(有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11 

모든 고통은 자기만의 행복을 원하는 데서 생겨나고 

원만하신 부처님은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시었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다른 이의 고통과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12 

설령 어떤 이가 엄청난 탐욕에 이끌려 나의 재물을 모두 빼앗거나 혹은 다른 이로 

하여금 빼앗게 하여도 

오히려 나의 몸과 재물, 삼세의 선근 공덕마저 

그에게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13 

자신에게 티끌만큼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의 머리를 벤다 하여도 

자비의 힘으로 도리어 그의 허물을  

자신이 대신 받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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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록 어떤 이들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삼천 세계에 두루 퍼뜨릴지라도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의 덕성을 찬탄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15 

많은 이들이 모인 가운데서  

어떤 이가 나의 은밀한 잘못을 들추어내고 

욕할지라도 

도리어 그를 선지식인 스승으로 생각하여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16 

자식처럼 사랑하며 돌보아온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더라도 

중병에 걸린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처럼 

더욱 큰 자애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17  

자신과 비슷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만(我慢)으로 인하여 자신을 멸시하려 하여도  

스승과 같이 공경하여  

자신의 정수리에 모시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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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록 생활이 빈곤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혹독한 질병과 악마에 휩싸이더라도 

모든 중생의 악업과 고통을 자신이 받아들이며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19 

명성으로 알려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다문천왕(多聞天王)과 같은 재부(財富)를 얻을지라도  

세속의 복덕과 부는 허망한 것임을 보아 

자만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20 

자신 안에 분노의 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외부의 적은 물리쳤어도 다시 늘어나네. 

그러므로 사랑과 자비라는 군대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21 

감각적인 즐거움은 소금물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누리더라도 갈망은 더 늘어만 가나니 

탐착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즉시 끊어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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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든 현현(顯現)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드러난 것, 

 마음 그 자체는 본래 희론(戱論)을 여윈 것이니 

 이를 바르게 알아 주체(主體)와 객체(客體)의 현상들 

 마음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23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대상을 만날 때 

 여름날의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고 

 집착을 끊어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24 

모든 고통은 마치 꿈속에서 자식이 죽는 것과 같이 

착란(錯亂)을 진실로 취해서 지쳐가네 

그러므로 부적합한 조건에 부딪칠 때 

그것을 착란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25 

깨달음을 원하므로  

자신의 몸까지도 기꺼이 보시해야 한다면 

하물며 그 외적인 사물들은 말해 무엇하리오. 

그러므로 보답이나 좋은 과보마저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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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계행이 없으면 자신의 이익조차도 이루지 못하는데 

 다른 이를 이롭게 하려는 것은 우스운 일이네 

 그러므로 세속적인 즐거움을 열망하지 않고  

 계율을 잘 호지(護持)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27 

 선한 업을 쌓으려는 보살에게 

 모든 해침은 오히려 고귀한 보물과 같나니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분노나 악의를 품지 않고 

 인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28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성문과 연각 조차도 

머리에 난 불을 끄는 것처럼 정진하나니  

일체 중생을 위하여 공덕의 근원인 

정진에 힘쓰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29 

깊은 삼매(止)를 지닌 관(觀)으로써 

일체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음을 알아  

사무색정(四無色定) 마저도  

초월한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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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혜가 없으면 다섯 바라밀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에 

방편을 갖추고서 삼륜(주체, 행, 객체)의  

무분별한 지혜를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31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관찰하지 않으면 

수행자의 모습으로 불법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알아차려서 

끊어 없애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32 

번뇌에 찬 마음으로 인해 다른 보살의 허물을 말한다면 

도리어 자신의 공덕만 미약해질 뿐이니  

그러므로 대승 수행자에 대해 

결코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33 

이익과 명예를 탐하는 것은 서로 다투게 하며 

법을 듣고 사유하고 명상하는 수행(聞思修)을  

기울게 하나니  

친구와 보시자 그리고 집에 대한  

집착을 끊어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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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거칠고 나쁜 말은 다른 이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보살의 행실을 기울게 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의 마음에 유쾌하지 않은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35 

번뇌에 익숙해지면 대치법(해독제)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니 

정념(正念)과 정지(正止)라는 대치의 칼로서  

집착 등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36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항상 정념(正念)과 정지(正止)로 살피며 

이타행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37 

 이러한 정진으로 성취한 공덕들 

 가없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삼륜(三輪; 주체, 행, 객체)의 청정한  지혜로서 

 보리도에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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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교와 밀교의 경전에서 설한 의미를 

참된 성현들의 말씀에 따라 

보살이 행한 서른 일곱 가지의 

보살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엮었나이다. 

 

저는 지혜가 얕고 배움이 적으므로  

지자(智者)들을 기쁘게 할 문장이 아닐지 모르나 

경전과 성현들의 가르침에 의지한 것이므로 

이 보살의 수행법에 잘못된 것은 없으리다.  

 

그러나 더없이 광활한 보살의 수행법은 

저처럼 우둔한 지혜로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도리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등의 모든 과실은 

모든 성현들께서 너그러이 인내해 주시길 청하나이다.  

이로써 생긴 모든 공덕으로  

속제와  진제의 보리심으로써, 모든 중생들이 

윤회와 열반의 이변(二邊),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보호주이신 관세음보살님처럼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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